
u미사시간
주일미사: 오전 10시 30분
평일미사: 수, 금 오후 8시

u공소미사
콜럼비아: 100 Polo Rd,
Columbia, SC 29223
매월 2,3째 토요일 (오후 7시)

그린빌: 1215 SC-14
Greer, SC 29650
매월 1,3째 일요일 (오후 5시)

u고해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u성시간
매월 첫 금요일 오후 8시 30분

u봉성체
매월 둘째 금요일 오전 11시

u유아세례/병자성사
사무실로 연락
704.531.8417

u본당신부
이진희 사도요한
Rev. Jinhee Lee
1227jeanlee@gmail.com

u사목회장
박봉철 니콜라스
bong6570@gmail.com
704.840.4106

u사무실
stjohnleecharlotte@gmail.com
704.531.8417

u 미사 전례

• 성가

제 2194 호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희망의 공동체
   성 이윤일 요한 한인 천주교회
         St. John Lee Korean Catholic Church
                      7109 Robinson Church Rd,
                              Charlotte, NC 28215

St. John Lee Korean Catholic Church 성이윤일요한한인천주교회

홈페이지 www.charlottekoreancatholic.org

• 제 1 독서

<나는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모아들여 그들을 돌보아 줄 목자들을

세워 주리라.>

▥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23,1-6

• 제 2 독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2,13-18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 복음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 같았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6,30-34

• 화답송

연중제16주일

(녹) 연중 제 16주일
2024년 7월 21일

입당 54 봉헌 218 성체 176 178 파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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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의강론

연중제16주일

농촌과 도시가 함께 만들어 가는 생명 공동체

오늘은 농민 주일입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요즘입니다. 하늘(대기) 강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참으로 농부의 마음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가꾸어 식량을 마련하는 농부들의 하룻날이 힘들기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농부님들의 수고로움을 생각하며, 도시에 사는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묵상하며 농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1992년 12월 12일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농업협정) 되었습니다. 쌀 개방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던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의 요구로 1995 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국내 소비량의 1%~4%를 수입(의무수입물량) 하기로

확정합니다. 이에 따라 쌀과 함께 소고기, 보리, 고추, 마늘, 양파 등 14개

기초농산물도 관세화를 통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소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부분은 '농업'과 '농부'들이었 습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한국 교회 전체가 '우리 농촌 살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농민 주일'이 제정된 지 스물아홉 번째 해가 됩니다.

다시금 우리는 '농민 주일'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면 좋을 듯합니다. 농민들의

현실적인 고통은 단순하게 농민들만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 땅 우리 나라에서

밥을 먹고 사는 모든 '밥상공동체'의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 러시아 분쟁에서 보듯 세계 최대 밀 생산국들 간의 전쟁은 밀 생산

농지를 초토화시키고 더이상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불모지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식량부족 문제'를 촉발시키기에 '농업 과 식량'은 늘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농업'과 '농부, '식량' 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일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공동의 집 지구는 온난화로 인해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입니다. 이 위기는 곧바로 농업의

위기입니다. 세간에 '금 사과, '금 배'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

유통구조의 불합리성 차원에서 벌어지는 것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서민의 밥상은

초라합니다.

오늘 농민 주일을 맞아 다음의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셨으면

합니다.

1.생산자(농부)와 소비자가 어떤 협력과 연대를 할 것인가?

2.우리의 밥상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3.우리의 생활양식을 하느님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오늘 세상의 모든 농부들의 수고로움에 감사하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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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본당 사목표어

“친교는 서로를 향한 관심에서”

1. 미사 및 성시간에 적극 참례

2. 본당 행사와 구역 모임에 적극 참여

3. 제단체 활성화

주일미사 참석자 수

117명

병중에계신분

박은수라우렌시오
최철희비오

전례 구역/일시 전례 담당

연중제16주일
2구역
7월 21일 (일)
10:30 AM

해설: 송상협
독서: 이창수,이인순
봉헌: 박배호,박정자

연중제17주일
3구역
7월 28일 (일)
10:30 AM

해설: 이근모
독서: 안정진,안희숙
봉헌: 서영림,정인용

교무금: 김장회,정병교,김홍주,서영미,박은수,구경태
김창식,손태성,안병일,박봉철,한금자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1,148 교무금 $1,264

건축헌금 $316 총합계 $2,728

연미사

지복순데레사

5. 예비자 교리

일시: 7월 21일 (일) 아침 9:20

장소: 유아실

예비자분들을 위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중제16주일

1. 우리 모두 함께해요

입당성가 2절까지 부르기

주일미사 후 삼종기도 바치기

3. 꾸리아 모임

일시:7월 21일 미사 후

장소:믿음교실

생미사

김효선마리아
남지민엘리사벳

2. 성시간

8월 성시간은 본당 성령안의 삶 세미나 관계로

8월 9일 (금) 미사 후로 변경되었습니다.
8. 성령안의 삶 세미나

주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일시: 2024년 8월 1일 (목)~8월 4일 (일) 

장소: 샬롯 성이윤일 요한 성당

지도신부: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

신청마감: 2024년 7월 28일

참가비: $60

payable to: St. John Lee Korean Catholic Church 

문의: 최정미 베로니카 704 771 0785 

사무실 704-531-8417 

오이사벨라 704-287-9692 

6. 구역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7. 다음 주일에 새 사목위원 발표가

있겠습니다.

4. 봉성체

8월 9일 금요일 봉성체가 있습니다.

문의: 최마리아 704-44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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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종' 김수환 추기경 시복 본격화

교황청 시성부가 6월 18일 서울대교구가 고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1922~2009)
의 시복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장애 없음'(Nihil 
Obstat)을 승인하면서 한국 교회는 김수환 추기경을
공식적으로 '하느님의 종'으로 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복은 가톨릭에서 순교자나 성덕이 높은 사람을
사후에 복자 품위에 공식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복자가 된 후에는 다시 성인인 시성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는 김추기경 시복 안건
역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추기경의 생애와 영웅적
덕행, 성덕의 명성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느님의 종' 김수환 추기경님의 시복을
위해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군위에 위치한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에도
많이 방문하여 김수환 추기경님의 생애와 업적을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